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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 burden and the mental 

health statu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nd to examine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social capital. To achieve this goal, a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938 

individuals aged 45 and above with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the 16th wave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ata 17.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increase in housing cost burden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mental 

health statu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Second, among the multidimensional 

elements of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were found to be a factor that positively influenced mental 

health status.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 burden and mental health status was moderated by 

social networks, a key element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firms the value of 

social capital as a protective factor for improving the mental health statu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who experience housing poverty due to housing cost burden,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strategies target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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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사

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6차 조사에 응답

한 45세이상 장애인 93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Stata 17.0을 활용한 조절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부담의 증가는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 수

준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의 다차원적 요소 중 사회적 관계망이 정신건강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사회자

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는 주거비부담으로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사

회자본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사회자본 개발 전략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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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국은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23년에는 18.2%, 2024년 19.2%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

해 있다[1]. 전례 없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다. 은퇴와 소득감소, 

건강과 사회적 관계축소 등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신체

적, 사회적 변화는 심리적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인구의 

13.5%가 우울 증상이 있고, 2.1%가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나[2],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인 문제에 관

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장애를 가

지고 노인이 된 고령 장애 인구도 증가하면서 65세 고령 장

애인의 비율도 49.9%로 증가했다[2]. 장애인 특성을 고려

한 장애 노인을 추정 연령인 50세 이상 65세 장애인구 비

율도 29.1%로 나타나 중고령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80.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장애인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3]. 장애인은 

신체적․심리적 특성으로 인한 우울과 자살 생각에도 취약한

데, 4점 만점 기준, 평균 1.28점으로 나타났고, 자살 생각은 

1.0%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가 적

지 않음을 알 수 있다[4].

탈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와 Aging 

in place의 논의가 진전되면서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 논의는 대

규모 시설화에 따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지역사회 평범한 시민으로 나이 들어감을 지향한

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

주를 위한 준비와 논의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장애

인들이 지역사회 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준비는 충분한

가이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아파트(오피스텔)

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 81.4%에 이르고 있다[4]. 

이들은 임태주택 제공(40.9%), 주택자금 제공(21.6%) 등

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하면서 장애인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정책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주거환경은 단순한 휴식 공간, 일상생활의 

주된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주거환경은 개인의 사회적 

결과의 일종으로 사회적 계급과 주거환경은 높은 상관성

이 있다[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이 경험한 사회

적 배제와 빈곤은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6]. 장애인에게 주거환경은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화 및 자기계발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장애인 삶의 질을 확보, 일상생활을 위한 가장 기

본적인 조건이 된다[7]. 반면, 주거환경의 취약성은 장애인

의 자아존중감, 우울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4]. 특히 주거환

경을 결정짓는 주거비 부담은 장애인의 가처분소득에 영

향을 미치게 되며, 식비, 의료비, 피복비 등 최저생계를 위

한 필수 지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 따라

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좌절은 심리적 절망감, 스트레스

를 유발하고 우울로 이어진다는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적

용해볼 때 주거비 부담은 장애인의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예측할 수 있다. 

장애인 빈곤은 전체인구 빈곤률 16.3%보다 2배 많은 

32.0%로 추정하고 있는데[8], 이러한 빈곤은 단순한 결과

이기보다 다차원적 배제와 박탈의 결과물로 빈곤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빈곤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5].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과 주거비 부담은 장애인

의 심리적인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노력과 정책적 관심이 멀기만 

한 상태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연스러운 나이 들어감

은 그냥 공허한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장애

인의 주거비 부담, 빈곤, 우울 등에 관련한 연구는 크게 주

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 장애인은 

거주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이며 장애인의 주

거비 부담에 관련한 연구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적 어려움

으로 인해 비장애 노인과 비교해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상

대적으로 높고, 그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5]. 

기존 문헌들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 은퇴 후 긴 여가시간, 

역할의 상실, 소득의 감소,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 등 다양

한 요인들이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9][10]. 이러한 논의들

은 중고령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우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시하면서도, 장

애인의 주된 생활공간인 주거환경의 문제는 고려하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자본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구성 간 관계에 배태되어 사회적 문

제 해결력을 갖는 사회자본은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

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11][12]. 사회자본은 기본적으

로 개인이 관계하는 다양한 사회적 연계망과 그 안에서 이

루어지는 관계의 질과 사회구성원 간 신뢰 및 상호호혜성 

등을 하나의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한다[13][14][15].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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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자본의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

를 통해 검증되어왔다[16][17]. 장애인과 같이 경제적 자본

이나 인적자본이 부족한 집단은 건강유지를 위해 다른 자

원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18]. 이는 중고령 장애인과 

같이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 접근이 어려운 경우여도 관계

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뢰와 호혜적 관계를 통해 사회적 욕

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2], 또한, 사회적 관계와 

신뢰, 호혜성을 바탕으로 심리․사회적 지지, 옹호, 대체자

원의 공급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어 우

울 완화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19][20]. 따라서 다양한 

연구에서 빈곤, 박탈, 사회적 배제의 악영향을 완충하는 

데 효과적인 자원으로서 사회환경적 요인인 사회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기존 사회자본과 건강

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관계망의 양적인 측면과 주관적 건

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어왔고, 관계의 

질적인 측면인 신뢰, 상호호혜성, 규범 등은 많이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사회자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였다. 사회자본 수준에 따라 우울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고령 장애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장애인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

조화된 사회시스템과 장애 억압적인 사회적 편견과 처우

는 장애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을 경험하게 

만든다[21]. 특히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의 배제‧

축소를 동시에 경험하여, 일반 장애인보다 우울에 더욱 취

약하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이나 비장애

인 노인에 비해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령 장애인에게 주거환경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거비부담은 재정적 문제, 주거의 점유형

태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매우 복합적인 측면에

서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2]. 주거비란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주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

는 주거관련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23], 주거비 부담능

력은 가구가 자신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벌어

들이는 소득에서 주거비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24][25].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정신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국내외 문헌은 꾸준히 

보고하고 있다. 주택대출이자나 임대료지불 등 주거비 부

담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 정신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22][26].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어, 고령집단에서 주거

비부담문제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

었다[27][28].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신

체적 노화와 장애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한 중고령 장애인 

집단에서는 이러한 주거비부담이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으로 볼 수 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

회자본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배태된 자원의 총합으로, 네트워크 및 연계성과 같은 구조

적 요소, 행동규범요소‧사회신뢰와 같은 인지적 요소가 결

합하여 생성된 자본형태를 말한다[13]. 학자들마다 사회자

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강조점들이 다른데, 가장 보편적인 

구성요소는 신뢰, 관계망, 상호호혜성이다. 첫 번째, 신뢰

는 지역 사회문제 및 그에 따른 정책 결정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며[29], 신뢰가 높은 사

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더욱더 많은 산출(output)을 가져올 수 있다[30]. 두 번째, 

관계망은 개인들 사이의 대면적이고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결사체들로 대표되며, 이러한 관계망

들이 신뢰와 상호부조의 규범 및 시민참여의 역량을 생성

한다. 세 번째, 상호호혜성 규범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공유된 표현, 해석, 의미체계 등을 말한다. 일반화된 호혜

성은 집합적 행위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공동체

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31]. 따라서 사회자

본이 형성되고 그 수준이 증가하면, 다른 자본의 결핍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

력이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높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32]. 이러한 사회자본은 주거비부담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강의 악화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

응능력을 높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33]. 다수의 선행연

구에 따르면 사회자본 중 하나인 사회참여와 네트워크가 



150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고령층의 우울을 완화하며[34], 신뢰, 집단협력, 지역사회

참여, 정보공유 등은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회자본이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

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주거

비부담과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3.1 Research Model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자본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을 구축

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3.2 Hypothesis

연구문제 :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자본은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H1.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자본은 주거비부담과 정신건

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2-1. 신뢰는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2-2. 중고령 장애인의 상호호혜성은 주거비부담과 정

신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2-3. 중고령 장애인의 규범의식은 주거비부담과 정신

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2-4.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IV. Research method and Empirical 

Analysis

4.1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주요 변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표본을 제외

하고 중고령층(45세이상) 장애인 938명을 최종 분석에 활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

속변수로, 주거비부담을 독립변수로, 사회자본을 조절변수

로 하여 Stata17.0을 활용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2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Items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은 우울 수준으로 측

정하였다. 우울은 가장 만연한 정신건강 질환 중 하나로서 

불안, 스트레스 등 다른 정신건강 질환과 함께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울은 전반적인 정

신건강을 평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CESD-11’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70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주거비부담은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로 측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은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금

을 제외한 (월)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하고, 주거비는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주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

는 주거관련 비용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월세, 광열수도

비,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주거관리비 등을 파악하여 총 

네 가지 항목을 합산하였다. 자가가구와 전세가구의 경우, 

월세 비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대

출이자비용을 주거비의 포함시킨다. 조절변수인 사회자본

은 사회신뢰, 상호호혜성, 규범, 사회적 관계망 등 총 4가

지 요소로 측정하였다. 사회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해 3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상호호혜성은 ‘타인

을 도와줄 용의’, 규범의식은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수

용성’에 대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로 평가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와 가족관계만족도 두 지표를 활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자본의 전체적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척도가 서로 다른 지표들의 점수를 표준화하고, 각 지표별

로 상관관계와 분산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

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각 지표는 0~100점의 

값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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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apital Content

Social Trust Trust in others

Reciprocity Willingness to help others

Civic Norms Acceptability of Non-preferred Facilities

Social 

Networks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Table 1. Composition and Content of Social Capital

4.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여성은 476명(50.7%)이었고, 남성은 

462명(49.3%)이었다. 연령 평균은 71.9세로 나타났으며 지

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298명(31.8%), 비수도권이 640명

(68.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

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51.0%)을 소지하고 있어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건

강상태를 보면 평균 2.7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구 대상

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었다. 근로능력수준을 보면 근로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926

명(97.3%)로 나타났다. 월균등화소득은 평균 170.68만원

으로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n %

Gender
Female 476 50.7

Male 462 49.3

Age

(yr)

Below 50 38 4.1

50 – 59 118 12.6

60 – 69 187 19.9

70 – 79 322 34.3

80 and above 273 29.1

M(SD) 71.90(11.363)

Region
Capital 298 31.8

Non-capital 640 68.2

Education

Level

none 129 13.8

elementary graduates 349 37.2

Middle school graduates 168 17.9

high school or higher 292 31.1

Subjective

Health 

Status

Not at all healthy 43 4.6

Not very healthy 412 43.9

Neither 269 28.7

Moderately healthy 200 21.3

Very healthy 14 1.5

M(SD) 2.71(.902)

Work

Ability

Capable of Work 518 55.2

Capable of Simple Work 408 43.5

Incapable of Work 12 1.3

Monthly

income

(10,000 KRW)

Below 100 295 31.4

100~200 less than 382 40.7

200~300 less than 149 15.9

3300~400 less than 71 7.6

400 more than 41 4.4

M(SD) 170.68(116.26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938)

4.4 Sample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Table 3>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 특성을 정리한 것이

다.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은 평균 17.27(sd=5.848)로 나타

났으며, 중위값 16점, CESD-11 척도의 우울증 준거점수

인 16점을 기준으로 해석해볼 때, 조사대상자의 우울 수준

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립변수인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살펴봤을 때, 평균 13.0%(sd=.117)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보여

주고자 사회자본의 차원별로 표준화 점수를 구하였으며, 

각 점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사회자본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이 다른 차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 신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M SD Min Max

Mental Health

(Depression)
17.27 5.848 11 38

Housing Cost Burden .13 .117 .01 1.16

Social Trust 50.51 49.193 0 100

Reciprocity 54.55 24.555 0 100

Civic Norms 57.64 23.001 0 100

Social Networks 60.83 18.620 0 100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938)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나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0.7 

미만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분산팽창계수를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VIF 값이 1.116~1.594의 분포를 보여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2 3 4 5 6

1 1

2 .189** 1

3 -.117** -.081* 1

4 -.091** -0.043 .093** 1

5 -.206** -.164** .193** .247** 1

6 -.389** -.172** .130** -0.052 .296** 1

* p<.05, ** p<.01, *** p<.001

1. Mental Health  2. Housing Cost Burden  3. Social Trust 

4. Reciprocity   5. Civic Norms   6. Social Networks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938)

V. Analysis results

본 연구는 주거비 부담 수준이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자본의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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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 검증하고자 다음 <Table 5>와 같이 사회자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델 1은 정신건강을 종속변수로 하여 

통제변수, 독립변수, 사회자본의 각 속성을 투입하여 그 영향

력을 검증한 것이다. 모델1에서는 성별(β=.126, p<.001), 교

육수준(β=.069, p<.05), 주관적 건강상태(β=-.263, p<.001), 

근로능력(β=-.229, p<.001), 주거비부담(β=.076, p<0.01), 

사회자본의 사회적관계망(β=-.288, p<.001)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1의 설명력은 34.7%

로 나타났다(F=42.506, p<.001).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연구가

설(H1)은 채택되었다. 모델 2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절변수 상

호작용항을 투입하였으며, 성별(β=.129, p<.001), 주관적 건

강상태(β=-.259, p<.001), 근로능력(β=-.232, p<.001), 주

거비부담(β=.082, p<0.001), 사회자본의 사회적관계망(β

=-.298, p<.001)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거비 부담과 사회자본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회적 

관계망(β=-.095, p<.001)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가

설 중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주거비부담과 정신

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H2-4)만 

채택되었다. 모델2의 설명력은 모델1에 비해 0.8% 증가한 

35.5%로 나타났다(F=33.261, p<.001).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β t

Gender1) .126 4.494*** .129 4.608***

Age .002 .065 .003 .094

Education Level .069 2.076* .059 1.770

Region2) .048 1.707 .049 1.777

Subjective Health Status -.263 -8.887*** -.259 -8.794***

Work Ability -.229 -7.543*** -.232 -7.664***

Monthly Income -.009 -.273 -.006 -.201

Housing Cost Burden

(A)
.076 2.586** .082 2.738**

Social Trust 

(B)
-.043 -1.556 -.030 -1.080

Reciprocity

(C)
-.024 -.836 -.017 -.596

Civic Norms (D) .021 .665 .023 .752

Social Networks 

(E)
-.288 -9.667*** -.298 -10.019***

(A) × (B) 0.053 1.845

(A) × (C) 0.050 1.778

(A) × (D) 0.003 .085

(A) × (E) -0.095 -3.266***

R2 .355 .366

adjusted R2 .347 .355

Change in R² .008

F 42.506*** 33.261***

* p<.05, ** p<.01, *** p<.001

1) ref. male   2) ref. Metropolitan Area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 Burden 

and Mental Health

Fig. 2.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Social Networks)

이러한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단순 기

울기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중고령 장애

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고집단 : +1SD, 중간 : 0, 저집

단: -1SD)에 따라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의 정

도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낮은 집

단과 높은 집단 모두 주거비부담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

이 악화되는 약상을 보이나,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기울

기가 완만하여 사회자본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관계에

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I. Conclusions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를 사회자본이 조절하

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비부담이 증가할수록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 증상이 

증가하여 정신건강이 악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택임대료의 과도한 지출과 주택담보대출금은 심

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로 이어진다고 분석한 

Herrick 과 Di Bona(2013)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지하

는 결과이다[26]. 또한, 고령자집단의 주거비부담이 정신

건강에 더 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Howden-Chapman 등(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

다[27]. 따라서 저소득층 중고령 장애인,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높은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 감소를 위

한 재정적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등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 

또한, 지원 기간이 2년(2회 연장)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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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형성을 통한 주거비부담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자본의 하위요인 중 네트워크가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가 증가할수록 우울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령 노인들의 네트워크와 사회참여가 우울감소를 

가져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최혜지 등(2015)의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34]. 또한, 지역사회주민 간 접촉이 노인우울 개선에 긍정

적 영향이 있음을 주장한 이홍직(2009)의 연구와 맥을 같

이하는 결과이다[35]. 중고령 장애인은 노인, 장애라는 중

첩된 배제 위험이 크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 개선은 경제적, 비경제적 결핍 완화와 지지적 관계

를 통한 정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울을 개

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의 결

속형, 가교형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지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 삶의 전반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거나 자원을 획득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

고령 장애인의 사회관계망을 확장하도록 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가입과 접근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애

인의 신체적·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

동을 지원하거나 자조모임의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이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

담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고 검증하였다. 즉, 사회자본 하위요인 중 네트워크 수

준이 높은 집단이 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주거

비부담이 우울로 이어지는 영향력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

과는 사회적 관계와 신뢰, 호혜성을 바탕으로 심리․사회적 

지지, 옹호, 대체자원의 공급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어 우울 완화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

장하는 [19][2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즉,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주거비부

담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리적지지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비부담으로 인한 

우울증가와 정신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단순

한 재정적 지원 내지, 공간의 제공이라는 측면으로 해결책

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사회 자원과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고령장애인의 사회자본은 지리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사회자본은 전통적인 사회자본과 달리 정보와 네

트워크 접근성 확대를 통해 동질성이 높은 결속형 사회자

본과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교류를 촉진하는 가교형 사회

자본으로 형성될 수 있다[36]. 이러한 사회자본은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와 호혜성을 형성하여 실제 생활에

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지원하여 주거비부담

으로 인한 문제해결과 우울감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 측면에서 중고령장애인의 디지

털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사회자

본의 역할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 호혜성, 규범 등 네트

워크를 제외한 하위개념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거리

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자

본의 영향력이 일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 재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보다 더 많은 연구

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한 주거비부담의 경우 지역적, 공간적 특성

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본 연구에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 해석과 적용에 주의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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